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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� 생각을� 내려놓고� 하나님께� 의지합니다

(매일묵상� 예닮,� 사무엘상� 30장� 1­20절)             

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같은 잘못이 두 번, 세 
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. 습관이고, 중독이며, 
마음 깊이 뿌리 내린,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깊게 인 박힌 죄입니다. 
죄악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. 늪과 같이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
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지요. 죄악에 맞서는 영적 싸
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
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

앞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었을 때, 사울 왕이 그를 잡기 위해 
삼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 왔었습니다.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
었으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락만 베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세우신 
왕을 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 동굴에서 나온 이후에야 이 사실을 
알게 된 사울은 울부짖으며 다윗이 자신보다 의롭다 인정하였고, 다
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말하였지요. 그러나 이미 죄에 인박
혔던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죄를 반복하였습니다.

[...] 사울이 이전의 잘못을 반복하였다면, 다윗은 앞서 보여준 믿음의 
순종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.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
아왔으나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섰습니다. 당장 사울을 죽
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?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
의 한과 분노를 삭이며 하나님께 의지합니다.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
의로 다윗의 억울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악을 
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.

다윗의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사
울의 잘못이고, 다윗은 억울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고통 속
에 내버려 두시는지 고민하게 됩니다. 지금 내 삶 속에서 다 이해할 
수 없는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문이고 고민이기
도 합니다. 그러나 다윗은 고난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광야
에서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. 다윗은 왕이 될 욕심으로 
살지 않았습니다. 어디서라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지요. 
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고,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
믿었습니다. 믿었기에 순종하였지요. 이렇게 광야에서, 다윗은 하나님
의 사람으로,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었습니다. 

지금 우리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. 다 이해할 수 없으나, 때로 두
렵고 괴로울지라도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으로 
나아갈 때, 가장 완전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.

� � 금주의� 말씀

“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
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
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
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
라 그리하면 주시리라” 

야고보서 1장 5절

매일묵상� 예닮

9.7(월) 사무엘상� 21-23장

9.8(화) 사무엘상� 24장

9.10(수) 사무엘상� 25장

9.11(목) 사무엘상� 26-27장

9.12(금) 사무엘상� 28장

1년� 1독� 성경읽기

9.7(월) 예레미야� 43~52장

9.8(화) 애가� 1~5장

9.10(수) 에스겔� 1~9장

9.11(목) 에스겔� 10~18장

9.12(금) 시편� 129-136편

예닮교회에서� 함께� 예배드린�

여러분을� 환영합니다.

예닮교회� 새가족으로� 등록을�

원하시는� 성도님들께서는�

안내석의� 등록카드를�

작성하셔서� 헌금함에�

넣어주시기�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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